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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. 최삼호 SBS '그것이알고싶다' PD

그런 AIDS는 없다

편견（偏見, Prejudice） 어떤 사물 • 현상에 대하여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 사전에 나온 편견 에 대한 정의이다. 

분명히 명시되어있는 '적합하지 않은 이란 표현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든다. 우리가 에이즈 감염인에게 편견을 가지는 것에 대한 

부고러움은 에이즈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다. 무턱대고 편견을 바꾸겠다는 것보다 에이즈와 에이츠 감염인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려는 

노력하는 마음만으로도 우리 마음 속 부끄러움에 대한 질책의 무게를 감할 수 있지는 않을까...

퐨찮아? 너무 무리한 거 아냐"

검사는 받아 봤어？ 에이. 그래도 한 번 받아봐. 

모르는 일이麥 k

찌개도 같이 떠먹던데• • • 좀 찝찝하지 않아?’

방송이 나간 다음 날 동료 PD들이 묻는다. 그들이 에이즈 

에 대해 무지한 걸까. 아니다. 내가 아는 한 그들도 평균 이 

상의 상식'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. 문제는 찝찝함' 일 

것이다. 옆에 앉은 사람이 연신 팔을 긁어대면 왠지 나도 

따라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처럼 전염되지 않는다는 걸 알 

면서도 왠지 '거시기' 한 느낌. 방송을 준비하는 내내 에이 

즈 문제의 핵심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바로 그 찝찝함' 

이 아닐까 생각했다. 찝찝함의 기원을 찾는다면 그 찝찝함 

을 지워내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의 

시작이자 끝이었다.

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대한에 이즈예방협회를 찾았 

다. 프로그램의 방향, 주의할 점 등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

가장 인상적인 것은 '만나시는 감염인에게 왜 에이즈에 걸 

렸는지 묻지 마세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。］요' 였다. 고 

개를 끄덕였다. 성관계가 AIDS 전파 경로의 거의 전부라 

고 보면 사실 우문이자 필요 없는 질문인 셈이다. 그 정도 

는 이제 상식' 이다. 나는 많은 감염인을 만났고 한 번도 

내 입으로 먼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. 그런데 그럴수 

록 더 궁금해졌다. 저 사람은 왜 감염됐을까. 지극히 평범 

한 이웃의 모습을 한 이 사람은 대체 어쩌다 몹쓸 병에 걸 

렸을까. 편집을 끝내고 같이 시사를 하던 팀 사람들도, 방 

송이 나가고 감상평을 전해주는 동료들도 내게 묻는다. 

'근데 있잖아 그 사람은 뭐하다 에이즈 걸렸대? 그런 사람 

으론 안 보이던데, 멀쩡하게 말도 잘하고..'

나의, 동료들의, 그리고 궁극적으론 시청자의 질문일 수밖 

에 없는 의문. 멀쩡한 사람이 왜 AIDS에 걸렸을까? 이 질 

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어쩌면 명백하다. 멀쩡하게 생긴 

사람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다. 뭔가 하자가 있는, 그 

렇고 그런 사람 아니냐.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천형 （显 

을 받을 리가 없다. 그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. 선을 

긋는 것이다. 선을 그어 성적 문란함으로 단죄받은 그들을 

선 밖으로 밀어내고 도덕적으로 건강한⑺ 사람들만 모여 

있다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실제로「그것이알고싶 

다」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우리의 상식' 은 그대 

로드러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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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도 알고 있다. 그런데 찝찝하 

다. AIDS 과학은 우리의 인식 체 

계로 들어오는 순간 뒤틀리고 왜곡 

된다. 그 왜곡 현상을 주관하는 이 

는 AIDS 바이러스라는 실체가 아 

니라 실체 없는 공포심이다. 하지 

만 과학으로 한 차례 걸러졌기에 

우리의 골수에 박힌 공포가 그나마 

'찝찝함 으로 전환된 게 아닐까 하 

는 게 요즘 내 생각이다. 과학적 지 

식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원 

초적 공포에 시달릴 것이니 이 찝 

찝함도 진보의 산물이라 본다면 너 

무 희망 섞인 전망일까 아직도 꽤 

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

가 할 일도 분명 거기에 있을 것이 

다.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들만을 

골라서 하늘이 죽음으로 벌하는 그 

런 질병. 二I런 에이즈는 없습니다. 

MC 김상중의 마지막 호소는 어쩌 

면 제작자인 나 스스루를 향한 질 

책이자 다짐이었다.

질문 1

1 위 무분별한 성관계 52.8%. 전염병, 만성질환 10.2% 

질문2

그렇다 52.2%. 아니다 16.8%

질문 3

1위 윤락여성 55.0%. 누구나 4 8%.

설문 결과가 뜻하는 바는 간단하고 분명하다. 에이즈는 누 

구나 걸릴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

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징벌이므로 그들은 위로와 지 

지를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 격리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

차별도, 죽음까지도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할 몫이라는 것 

이다. 불행히도 이런 가혹한 분석에서 제작자인 나도 자유 

롭지 못하다고 고백한다. 그래도 일반 시청자보다는 아무 

래도 강도가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게 그나마 위안이자 변명 

일 것이다. 에이즈가 이 땅에 상륙한 지 20년이 훌쩍 넘은 

2(X)9년에도 AIDS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 깊이 

자리하고 있다. 그리고 그 편견의 뿌리는 공포다. 한 개인 

의 건강과 도덕성을 동시에 파멸시키는 괴물. 에이즈에 감 

염된다면 병원 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이 11.4%, 스스로 목 

숨을 끊겠다는 사람이 6.4%에 이르는 설문 결과는 이를 잘 

보여준다. 걸리면 그야말로 끝이라는 게 현재를 사는 우리 

들의 생각인 것이다 그러니 일단 걸리지 않아야 한다 어떻 

게 하면 걸리지 않는가. 격리시켜 내 눈에 띄지 않으면...

여기에 대한 답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 

다. 그리고 과학은 이미 정답을 내놓았다. 우리도 알고 있 

다. 그런데 찝찝하다. AIDS 과학은 우리의 인식 체계로 들 

어오는 순간 뒤틀리고 왜곡된다. 그 왜곡 현상을 주관하는 

이는 AIDS 바이러스라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 없는 공포심 

이다. 하지만 과학으로 한 차례 걸러졌기에 우리의 골수에 

박힌 공포가 그나마 '찝찝함' 으로 전환된 게 아닐까 하는 

게 요즘 내 생각이다. 과학적 지식마저 없는 사람이라면

SBS '그것이알고싶다' 중

아직도 원초적 공포에 시달릴 것이니 이 찝찝함도 진보의 

산물이라 본다면 너무 희망 섞인 전망일까. 아직도 꽤 많 

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할 일도 분명 거기에 있 

을 것이다.

노숙 생활 끝에 자살까지 시도했다던 AIDS 감염인. 그를 

만나기 전으로 잠시 시계를 되돌려본다’ '일단 만나면 악 

수를 청하고 저녁식사를 꼭 같이 하자.' 사실 취재를 나가 

면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, 어떤 대답을 이끌어낼 

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하 

지는 않는다. 물론 시청자에게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

'악수해도, 같이 찌개를 먹어도 괜찮습니다' 를 확실하게 

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악수는 몰라도 한 그릇 

에 같이 숟가락을 담가야 하는 것에 내색할 수 없는 내 마 

음의 찝찝함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하겠다. 그리고 고백 

컨대 그날 그는 나와 한 그릇을 쓰지 않았다 식탁 한 가운 

데 큼지막한 찌개 냄비를 두고 그는 부엌에서 따로 당신의 

작은 그릇에 찌개를 떠왔다. 같이 들자고 여러 차례 권했 

지만 그는 끝내 숟가락을 담그지 않았다. 그의 작은 그릇 

에 담긴 찌개가 분명 동이 났는데도 그는 그걸로 충분하다 

고 했다. 내 마음속 찝찝함을 그에게 들킨 것 같아 나는 한 

없이 부끄러웠다.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들만을 골라서 하 

늘이 죽음으로 벌하는 그런 질병. 그런 에이즈는 없습니다. 

MC 김상중의 마지막 호소는 어쩌면 제작자인 나 스스로 

를 향한 질책이자 다짐이었다. 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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